
그는 왜 브론즈 흉상의 얼굴을 갈아냈을까… 대구 출신 정득용 
작가, 고향서 첫 개인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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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년�이상�이탈리아서�활발한�활동

브론즈�조각��아날로그 판화작업 등�전시

4월�9일까지�갤러리�팔조

자신의�작품�옆에�선�정득용�작가��이연정�기자

이연정 기자 

20년� 이상� 이탈리아에서� 활발한� 활동을� 해오고� 있는� 대구� 출신� 정득용� 작가가� 갤러리� 팔조� 대구� 수성구

용학로� 145� 3� 2층� 에서� 개인전을� 선보이고� 있다�� 그가� 고향에서� 여는� 첫� 전시다�

그의  작품을 자세히 보면  두세겹의  천이  겹쳐져  있다� 일상 속에서  흔히  볼  수  있는  플라스틱 통 � 그릇� 화병과 

같은  빈  용기를  여러  각도에서  바라본  실루엣을  천에  판화로  찍어낸  뒤  중첩시키 는  것� 알 듯 모를 듯� 우리에

게  익숙한  형태들이  겹치고  겹쳐  새로운  형태로  다시  나타난다�

비어있는�오브제를�가져와�형태를�겹치고�� 새로운�가능성을�발견하는�일�  작가는�그�사이의�우연성에 주목한다.

그는� "이미지의�중첩을�통해�우연치 않게�발현되는�실루엣과�색을 발견하는�것이�재미있다�  며  �그걸�가능하

게�하는�것은�이미지�사이의�빈�공간이다�� 비어있음은�다른�것을�받아들일�준비가�되어있는 동시에�새로운�가

능성으로  나아갈  수�있는�계기가�된다고�  생각한다�  고�  말했다�



정득용��만나면���Contatto��F2301��2023��Pigment�on�fabric��49�5x65�5cm�

비우는� 과정에서의� 우연성은� 그가� 이전부터� 작업해온� 브론즈� 조각�� 흔적� 에서도� 나타난다� 새로운� 작업을 찾

아� 고민하던� 어느� 날�� 그는� 문득� 작업실에� 놓여진� 석고상을� 샌딩머신으로� 아무렇게나� 갈았다�� 공중으로 흩

어지는� 가루를� 보며� 알� 수� 없는� 해방감을� 느낀� 그에게� 표면� 일부가� 갈린� 석고상이� 눈에� 들어왔다� 작가는 

"갈린� 부분을� 따라� 생겨난� 선과� 면�� 예상치� 못한� 구멍이� 흥미로웠다� 우연한� 발견이� 이후� 작업으로 이어졌

다�고� 말했다�

그의�  말대로�  흉상이�  갈린�  표면은�  때로는�  사람의�  옆모습�� 때로는�  또다른�  실루엣으로�  나타난다�  샌딩 머신

을 조금�  더�  사용하느냐�  멈추느냐에�  따라�  그�  실루엣은�  전혀�  다른�  모습으로�  작가를�  맞이하게�  된다�

그는� "무엇인가를� 만들려고� 노력할� 때보다�  만들어진� 조각의� 형상을� 지울� 때� 또는� 공간의� 실루엣을� 다른실루

엣과� 교합시켰을� 때� 나타나는� 추상적인� 형상� 흔적들이� 작업으로� 발전되는 경우가� 많다�고� 했다�

�비움�  이라는�  동양적�  철학과�  고전적인�  서양�  흉상의�  만남�� 이는�  동서양의�  만남이자�  정신적�� 시각적�  만남을

담고� 있다는� 뜻에서� 전시� 제목도�� contatto� (contact 만남� 다�



정득용��흔적�16c�Trace�16c���2019��Ceramic��43�h�cm�

대구에서�  나고�  자란�  작가는�  드디어�  대구에서�  처음�  자신의�  작품을�  선보이게�  됐다�� 그는��  반갑고 설레는 한

편�좋은�작품을�보여주고�싶어�마음이�조금�무겁기도�하다�� 즐겁게�전시를�준비했으니�관람객들이 많은�관심을 가 

져주셨으면�  한다�  고�말했다�

전시는� 4월� 9일까지� 이어지며� 월요일은� 휴관한다�




